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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타타리의 밤
Freaks Channel
[시키]

「───이걸로 끝이다. 어떤 놈인지는 모르지만, 그 얼굴로 살인귀를 말하지 마라」

[나나야]

「후────하, 하하, 하하하하하하!
　이야, 확실히 멋지다. 이거라면 살아있으면서도 “살인귀”라 인식되는 것도 납득이 가!」
[시온]
「시키, 물러서세요. 타타리는 멸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랐던 것일까요, 아직 남아 있어요」

[시키]

「시간이 너무 빨랐다……?
　시온, 그건 무슨───」

[시온]

「성숙을 맞이하기 전의 타타리는, 몇 번 멸하든 “실현되려 했던 소문”에 지나지 않아요. 타타리라는 것은 존재가 아닌 현상입니다. 형태가 되기 전에 쓰러트려도, 또 소문을 구할 뿐」

[나나야]

「그래 엘트남. 네가 말한 대로, 몇 번이든 나는 나타났다. 그것이 사람의 세상에 의존한 나의 존재법, 내가 즐기는 세계라는 이름의 뮤지엄.
[나나야]
　……하지만, 이번은 무대도 되지 않았었군. 소문의 원인이 된 인간에게 멸해진 건 이번이 처음이야.
[나나야]
　───그래서, 어떨까 인간.
　스스로의 죄를, 죄 그 자체로 지운 심경은」

[시키]

「────뭐야」

[나나야]

「나는 벌이다.
　형태가 되지 못했던 죄를 본떠, 벌을 주는 현상이야말로 나다.
[나나야]

　그것을, 원인일 터인 너는 받아들이지 않고 한층 더한 죄로 지웠다.
[나나야]
　너는 살인행위라는 죄를, 살인이라는 벌에 의해 소거한 것이다」

[시키]

「────네놈. 히죽히죽 웃어제끼고, 뭐가 즐겁냐」

[나나야]

「아아, 즐겁고 말고. 지금까지와는 견줄 것도 되지 않는 정도로 작은 극이기는 했지만, 왜소하진 않았어.
[나나야]
　스스로의 과거에 뚜껑을 씌우기 위해, 봉인해야 할 과거와 같은 수단을 거듭하는 그 추함.
　아니, 뛰어났다. 역시 감정의 반짝임에 있어, 인간에게 이길 것은 없어」

[시키]

「그건────」

[나나야]
「하지만, 그건 그거다」

[네로]

「나의 즐거움에 물을 끼얹은 대가는 높게 치인다, 애송이」
[시키]
「네, 네로……!?」
[네로
「저주는 토해 낸 인간에게 돌아간다. 네놈은 네놈을 죽였다. 그렇다면, 네놈은 네놈의 죄로 인해 죽는 것은 도리이겠지.
[네로]
　네놈이 두려워하는 이 EQ \* jc0 \* "Font:Dotum" \* hps9 \o(\s\up 8(형태),나)야말로, 네놈을 저주하는 강박관념이다」

[시키]
「────」
[시온]

「시키……! 타타리의 말은 암시입니다, 들어선 안 돼요! 지금은 눈 앞의 흡혈귀를 쓰러트리는 것만을 생각해 주십시오!」

[네로]

「자. 그것이 가능한 것이라면,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까지 괴롭게 살지는 않으리라」

[네로]

「그럼───타타리에 의해 죽어라, 인간」

　싸우는 사람은――――
　　시키
　　시온
전투
상대: 네로 카오스
플레이어: 토노 시키 혹은 시온 엘트남 아틀라시아 (선택가능)
배경: 피투성이의 뒷골목
전투 승리→
전투 패배→
→전투 승리

[　]
「후───ＡＩＬＧＵ, 가, ＹｕＤｏＢｗＰＬＧ」

[시키]

「이, 이번에야말로 해냈나────!?」

[시온]
「……그런 듯 하군요. 이번의 타타리에는, 더 정보를 움직일 여력은 없어요. 이 거리에서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상, 무산해서 다음의 조건을 기다릴 수밖에 없겠지요」

[　]

「Ａ────, ────, ────！」
[시온]
「……사라져라, 타타리. 다음은 아마 10년 뒤겠지. 그 때까지, 내가 살아있다면, 이번에야말로 너를 멸하겠다」

[　]

「…………………………………………………………………………………………………………………………………………………………………………키」

[　]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시키]

「……사라졌어. 죽은 건가, 저 녀석」

[시온]

「네. 이제 두 번 다시 저것이 이 거리에 나타날 일은 없겠지요. 그리고, 저도」
[시키]

「에? 시온, 뭔가 말했────」

[시키]

「아……시온, 너, 설마────」

[시온]
「……죄송합니다. 시키에게 연결한 에테라이트를 사용했습니다. 몸의 마비는 1시간쯤 지나면 풀리겠지요. 그 사이에, 시키에게서 기억을 빼앗겠습니다」

[시키]

「뭐────어, 째서……」

[시온]

「……제 목적은 무엇도 이룰 수 없었어요. 그것은 상관없습니다만, 시키가 저와 타타리의 관계를 입 밖에 내게 되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타타리에 관한 기억을 소거하겠습니다」

[시키]
「바───그런 일, 하지 않, 아도───」

[시온]

「네, 당신은 아무 것도 말하지 않겠지요. 시키를 신용합니다만, 신뢰는 할 수 없어요.
　세상에는 시키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기억을 엿보는 자도 있습니다. ……이, 저 같이」

[시온]

「그러니까 여기서 이별입니다. 지금까지의 협력과, 시키의 협력에 감사 드립니다」

[시키]

「뭐────기다려 시온,
　그럼, 뭔가───」

　───피부를 태우는 듯한 햇살에 눈을 가늘게 뜬다.

　여름도 한창, 온도는 하루마다 최고온도를 경신하는 상태.

　아스팔트는 신기루에 흔들리고, 길을 가는 사람의 모습은 자신 외에는 눈에 띄지 않는다.

　분명, 너무 덥기 때문이겠지.

　세간은 언제나 대로 평화롭다고 하지만, 거리에서는 사람 한 명도 볼 수 없는 것은.
　하얗게 녹아버릴 것 같은 햇살의 아래, 공원까지 걸었다.

　거기서, 문득 냉정하게 되어 본다.

　어째서 자신은 여기까지 걸어 온 것인가?

　이 혹서 속, 산보할 생각이었던 건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기라도 했던 건가,

　아니면───뭔가를 찾고 있었다고도 하는 건가.
　생각해도 모르겠다.
　크게 한숨을 쉬고 하늘을 올려다본다.

　머리 위에는, 미친 듯이 타는 태양.

　……그리고 현기증이 났다.

　오래 멍하게 서 있어서, 더위를 먹은 것인가.

　　　　정말, 진짜로.

　　　　올해의 여름은, 질 나쁜 악몽 같다────
[N1] 타타리의 밤─끝
→전투 패배
「컥……!?」

　내장을 빼앗긴다. 
　베어 넘겨진 검은 거완
은, 썩둑 하고 하반신 그 자체를 가져가 버렸다.
[네로]
「――――먹어라」

　검은 짐승 떼가 다가온다.
　도망칠 수도 없이, 나의 몸은 무수한 엄니에 뜯어 먹혔다――――
배드 엔드
�巨腕.





